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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“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평화의 길, 경기도가 먼저 걸어갈 것” 

○ 19일 DMZ포럼 개막식에서 ‘평화가 답이다. 평화가 길이다’ 기조연설
 - ‘반쪽짜리 반도국가 섬나라’ … 전쟁의 상처 가진 우리에게 아픔은 ‘현재진행형’
 - 남북정상회담 등 2년간의 변화는 ‘나아가야할 이정표, 방향 정한 의미 있는 성과’
 - 국민, 중앙정부,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할 ‘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추진방향’ 제시
 - “길은 앞선 이 발걸음 따라 많은 이가 함께 갈 때 뚜렷‧탄탄해져” … 한반도평화번영 동참촉구

이재명 경기도지사가 “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평화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

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역할”이라고 강조하며, “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

길을 향해 함께 걸어 나가자”고 촉구했다.

이어 남북,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 2년간의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움직임을 

‘남북이 함께 가야할 방향과 이정표를 정한 의미 있는 성과’라고 평가하며 

국민, 중앙정부, 국제사회 등과 함께 추진해 나갈 ‘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

추진방향’도 제시했다.

이 지사는 19일 킨텍스에서 열린 ‘DMZ 포럼 2019’ 개막식에서 이 같은 내

용을 담은 ‘평화가 답이다. 평화가 길이다’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발표했다.

먼저, 이 지사는 “경기도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

로운 나라를 다음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길을 나섰다. 그 길은 멀지만 반드

시 가야할 길이기 때문이다”라고 밝힌 뒤 남북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겪고 

있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.

이 지사는 “제1‧2차 세계대전, 6.25전쟁, 베트남전쟁에서 우리는 무수한 학

살과 강제동원, 전쟁범죄와 같은 인간성 상실을 확인했다”라며 “전쟁과 분

단의 상흔을 안은 우리에게 아픔은 ‘현재진행형’이며, ‘반쪽짜리 반도국가 

섬나라’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”이라고 지적했다.

이어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‘잠시 쉬어가는 여정’이라고 표현하며, 

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 2년간의 변화를 ‘나아가야 할 이정표

와 방향을 정한 의미 있는 성과’로 평가했다.

▲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남북교류 ▲중앙정부와 상생하는 납북교류시

대 ▲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남북교류 등 ‘경기도형 남북교류의 3대 추진방

향’도 제시했다.

먼저, ‘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남북교류’ 방향으로는 DMZ포럼과 DMZ페

스타, Live DMZ를 비롯, 지난해 11월 열린 ‘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

국제대회’ 등 민간참여 행사 개최 등과 같은 경기도의 노력이 소개됐다.

둘째로, ‘중앙정부와 상생하는 남북교류시대’ 방향에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

협력을 통해 ‘서해경제공동특구건설’, ‘경기북부의 남북평화경제교류 중심 조

성’, ‘DMZ평화 지대화’ 등을 통해 경기도를 한반도의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

겠다는 구상이 담겼다.

끝으로 ‘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남북교류’ 방향에 대해서는 남북이 함께 협

력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함으로써 ‘세계적인 평화의 

명소’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.

이와 함께 이 지사는 기조연설 광명의 소하리 공장에서 생산된 승합차를 

타고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유럽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 등과 같이 

‘남북평화’가 가져다 줄 ‘청사진’에 대해 언급한 뒤 더 나은 한반도를 위해 

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.

이 지사는 “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. 앞선 이의 발걸음을 따라 더 

많은 이들이 함께 갈 때 길은 뚜렷해지고 넓어지고 탄탄해진다”라며 “굴하



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, 주저하거나 마다

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 믿는다”라고 강조했다.

끝으로 이 지사는 “마음 없는 새들이 유유히 넘어가고, 이념없는 꽃들이 씨

를 날려 보내는데, 살아서는 못가는 고향이 있다”라는 DMZ에 관한 시 구

절을 인용한 뒤 “이제는 벽을 허물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길을 

내딛어야 할 때다. 오늘보다 나은 한반도, 함께 해주신다면 만들 수 있다”

고 역설했다.

한편, 이 지사의 연설에 이어서는 판티킴푹 인권운동가와 글로리아 스타이

넘 사회운동가의 기조연설이 차례로 진행됐다.


